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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6일

손녀딸HJ유차원 입학.

아들+며느리와 함께 맛있는 식사+@

귀염둥이 딸 HJ가 미술학원에 입학을 했다.

딸의 입학 축하 식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보신탕을 먹었다.

딸 입학식 날 우리는 아버지의 식성을 택했다.

식사 후 아버지는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은 듯 아버지는 간 경화 말기를 앓고 있는 옆자리 의 환자에게 여유도 부리고 농담도 하셨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함께 기도를 할 것을 권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셨지만 속으로 위축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버지!  당신은 왜 이제서야 제게 오셨어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2000년3월7일 

X-Ray와 C.T촬영 등 계속

JJ누나와 작별인사(하와이 여행) 

동생 SJH에게 (하와이 여행 중 전화 SH모에게 전달 될 것임)

KYJ(OL모)방문 현수의 아들과 딸이 방문

2000년 3월 8일

폐활량 검사

형님 방문/어려우신 형님 고맙습니다(형수님에게 꼭 가보고 싶어요)

동생방문 / 13시30분 미사와 재의 예식

아내 방문 요청전화 / 현수모의 급한 마음? 보고픈 마음일 꺼야

ATH형제 방문 중 내시경 진찰 권유 (과일바구니)

SCG/SCS/SCN에게 전화 SCS (전화 못했음)

SO전화 부탁 (연결 안됨)

말없는 KS와 귀여운 아이들은 돌아갔음.  JH모가 떠준 냉수를 마셨다.

혈압체크와 금식 또 부탁

JL/JC/JM전화인사(큰일에 못 가서 미안 – 여행중임) JH 연락 안됨

일산 LOS(여행인사 호주)여러 가지로 고마운 분들 특히 SH 군 병원 입원 때 봉사해주어…
YJH (HB/HD/AJ) 연락 안됨 YJR외롭고 고생하는 동생들

YJS 미안 전화 / YJD 안부전화

입원 다음날부터 X-Ray와 C.T촬영 등이 계속 되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 하셨는데 마치 해외 여행을 하던 중 전화를 거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서 안부전화를 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재미있는 분 이셨다.

3월 7일 병원의 원목 수녀님께서 방문하시어 기도를 하시며 내일이 재의 수요일이니 미사를 꼭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다.

아버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를 않으시고 웃고 계셨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고 많은 생각에 잠기셨다.

지난 초 겨울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는 “대희년에는 성체를 모셔야 할 텐데…” 라며 걱정을 하셨던 아버지가 병상에서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다음날 아버지는 이것저것 검사를 하신 후 나에게 성당에 먼저 올라가 있으라 하셨다.

15층 소 성당에 올라가 묵상을 하며 미사 시간을 기다렸는데 미사가 시작할 때쯤 아버지께서 링거 병을 끌고 성당에 들어오셨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히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30여년 만에 진실로 함께 미사를 올릴 수 있었다.

너무나도 미운 아버지와…
속죄의 시작을 사순절 재의 수요일에 하느님께서 아버지를 끌어 안으신 것이다.

이 글은 故 柳 貞烈 야고보님의 1주기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